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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화장품 보존제는 화장품의 유효 사용 기간에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최근에는 저독성 자연유래 화장품 보존제에 대한 관
심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다이올(diol) 계통 보존제를 대체할 수 있으며 천연유래 성분으로부터 얻어진 
신규 보존제(laurimino bispropanediol, LB)의 기초적인 물성을 측정하고 신규 보존제를 포함한 수용액을 제조하여 용액 거
동을 고찰하였다. 특히, 신규 보존제의 수용액에서의 micelle 형성 가능성을 pyrene 분자를 이용한 실험법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 보존제는 상대적으로 긴 소수성 탄화수소와 늘어난 하이드록실 그룹(hydroxyl group)으로 인해 micelle 형
성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보존제의 제형 속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유화력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유기용
매와 유지 성분에 대해 유화력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센스 및 비교적 점도가 
높은 로션 제형에 도입하였을 때 제형의 분산 안정성이 확보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새로운 저독성 천연 
유래 화장품 보존제의 개발 및 사용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Cosmetic preservatives are an important class of ingredients in terms of ensuring sustainable use and providing customer 
satisfaction. Recently, a great deal of interest has been drawn to the production and use of toxic-free, naturally derived 
preservatives. In this work, a new naturally derived preservative (laurimino bispropanediol, LB) was developed to replace the 
most widely used diol preservatives, such as 1,2-hexanediol or 1,2-octanediol. The basic properties of the obtained preservative 
were measured, and the solution behavior of the preservative in an aqueous medium was examined. The feasibility of micelle 
formation in the preservative solution was investigated using the fluorescence (FL) based pyrene method. Micelle formation was 
feasible owing to the relatively long hydrophobic chains and increased hydroxyl groups in the preservative molecules. The emulsi-
fication capability of the preservative was assessed using the Rosano and Kimura method, showing that the preservative possessed 
emulsifying capability in an organic solvent (benzene) and soy bean oil. In addition, the dispersion stability of cosmetic for-
mulations, including the new LB preservatives such as essence and lotion, was demonstrated by comparing the light transmittance 
of the formulations. This article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for future research regarding the synthesis and practical applica-
tions of new toxic-free naturally derived preser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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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개인적 취향이 다양화되고, 개인의 만족을 중요시하는 경향에 

따라 여러 종류 및 형태의 미용, 향장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

한 추세에 따라, 향장 제품(화장품)에 쓰이는 주요 성분들도 다양해지

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 향장 제품에는 정제수, 오일, 계면활성제, 유
화제, 습윤제, 점도조절제, 색소, 향료, 보존제, 기능성 성분 등이 주로 

투입된다[1]. 향장 제품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대량

으로 생산되어 가격 경쟁력을 지닌 소수의 대표적인 성분들이 대부분

의 향장 제품에 쓰이고 있다[1]. 개별적인 성분들은 향장 제품의 성능

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발전되

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계면활성제 및 유화제는 친수성 및 소수성 

파트를 각각 천연 유래 성분으로부터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2,3]. 기
존의 실리콘 및 고분자를 대신하여 자연에 풍부한 저독성 물질을 점

도조절제로 도입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 한편, 천연 

색소 및 향료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5,6]. 보존제 측면에서는 

최근 파라벤(paraben)류의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좀 더 안전한 보존제

를 개발하고자 하는 관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7]. 
이러한 화장품 성분들 중에서 보존제는 특히 중요한데, 그것은 화

장품에 포함되거나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미생물 또는 균들을 제어함

으로써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켜 

준다.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향장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보

존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향장 제품의 유효 안전 사용 기간이 급격하

게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제품의 성능 및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보존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정
해진 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할 경우 대체로 안전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대표적인 보존제들 특히, 페녹시

에탄올(phenoxyethanol), 트리클로산(triclosan), 파라벤(paraben)류 등

의 인체 및 환경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보존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8]. 특히,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보존제들은 

향장 제품외 세정제와 식품에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더욱 안전에 대한 

반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향장 제품에 

많이 사용되던 파라벤류를 대체하여 다이올(diol) 계통의 헥산디올

(1,2-hexanediol)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7,8]. 이 보존제의 성능과 효과

는 기존 보존제를 대체할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가격이 상대적

으로 비싸고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특허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등의 

애로 사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헥산디올 보존제를 대체

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유래 보존제를 합성하고 얻어진 신규 보존제의 

기본적인 물성을 고찰하였다. 신규 분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다

양한 형태의 diol 계 보존제와 비교하여 분자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보존제 기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OH 그룹의 수가 4개이다. 일반적으

로 diol 분자가 미생물의 세포벽에 침투하여 구조를 와해시키는 역할

을 하는데 OH 그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관능기 수가 늘어

남으로써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물질의 합성을 위해 

친수성 및 소수성 부분은 모두 천연 성분에서 유래하도록 고안하였다. 
특히, 소수성 탄화수소는 기존 석유화학 경로로 얻어지는 것을 대체

하여 식물성 오일에서 유래하고, 전체 분자량 대비 천연유래 파트의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고안하였다. 
소수성 탄화 수소는 얻어진 보존제의 분자적 특성인 제타 전위와 

표면 장력을 측정하였다. 이어서, 수용액에서의 신규 보존제의 거동을 

살펴봄으로써 마이셀화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마이셀 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피렌(pyrene)법으로 임계 마이셀 

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의 측정을 시도하였다[9-12]. 
추가로 신규 보존제가 향장 제품에 도입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유기 용매인 벤젠(benzene)과 대표적인 유지인 대두유(soy bean oil)에 

대한 유화력을 간단한 실험적 방법으로 테스트하였다[13]. 나아가, 신
규 보존제를 사용한 화장품 제형을 제안하고 제형 안정성을 옥탄디올

(1,2-octanediol) 보존제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14,15]. 상대적으로 점

도가 낮은 에센스 제형으로 제조하였을 때, 신규 보존제는 옥탄디올

과 비슷한 수준의 분산 안전성을 나타내었고, 점도가 높은 로션 제형

으로 제조하였을 때에는 신규 보존제를 포함한 제형의 안정성이 약화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실    험

2.1. 재료 

신규 보존제인 laurimino bispropanediol (LB)는 ㈜비제이바이오켐

(대전, 대한민국)에서 제공받아 추가적인 정제 과정없이 사용하였다. 
신규 보존제의 화학구조는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임계 마이셀 농도(CMC) 측정을 위해 사용한 염료인 피렌(pyrene)
과 용매인 클로로폼(chloroform)은 시그마알드리치(Sigma Aldrich, 
Wisconsin, USA)에서 구매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화력 테스트에 

사용한 벤젠(benzene)은 시그마알드리치(Sigma Aldrich, Wisconsin, 
USA)에서 구매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대두유는 시판중인 식용유

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신규 보존제와 비교를 위해 사용한 옥탄디

올(1,2-octanediol)은 시그마알드리치(Sigma Aldrich, Wisconsin, USA)
에서 구매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2.2. 피렌(pyrene)법을 이용한 임계 마이셀 농도(CMC) 측정을 위한 

용액 제조

용량이 200 mL인 부피 플라스크에 LB stock solution (50 mg/mL, 
200 mL)을 제조하고 균일화를 위해 sonication 하였다. 여기에 피렌이 

포함된 클로로폼 용액(0.2 mg/mL, 20 mL)을 dropwise로 투입하고 교

반하면서 클로로폼을 증발시켰다. 이 때, 피렌은 마이셀 안으로 들어

가고, 들어가지 못한 자유 피렌은 제거하였다. 이후 증발된 물 부피만

큼 증류수를 채워 다시 200 mL로 만들었다. 
위 용액 40 mL를 취해 다른 200 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를 160 mL 채워 농도가 10 mg/mL 용액 200 mL를 만들고 sonication
하였다. 이 용액 12.5 mL를 취해 25 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12.5 mL을 채워 5 mg/mL 용액을 만들고 30분 동안 sonication하였다. 
이 용액 5 mL를 취해 25 mL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 20 mL를 채워 

1 mg/mL 용액을 만들고 30분 동안 sonication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LB 농도 0.5, 0.1, 0.05, 0.01 mg/mL을 갖는 용액들을 제조하였다[9]. 

Figure 1. Chemical structure of the new preservative, laurimino 
bispropanediol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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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화력 테스트 

신규 보존제의 유화력은 Rosano와 Kimura의 방법을 개량하여 측정

하였다[16]. 신규 보존제가 용해된 수용액(1.0 wt%, 100 mL)을 200 
mL 비이커에 넣고 벤젠을 100 mL 취하여 섞은 후 균질기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교반하였다. 유화된 액체를 200 mL 메스플라스

크에 넣고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72시간 동안 일정시간마다 유화된 

액상 전체 부피에 대한 감소비율을 구하여 유화력으로 표시하였다. 
식물유인 대두유에 대한 유화력은 위의 실험에서 벤젠대신 대두유 

100 mL를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2.4. 분산 안정성 테스트를 위한 제형 제조

신규 보존제를 포함한 제형의 분산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제형, 에센스 및 로션을 제조하였다. 먼저 에센스 및 로션의 

제조 처방은 Table 1, 2와 같다. 에센스 제형 제조 시 수상과 유상을 

각각 65 °C까지 천천히 수조에서 가열한 후에, 수상에 유상을 첨가하

고 1분간 교반하였다. 혼합된 제형의 온도가 50 °C 정도로 식은 후에 

후첨 성분을 추가하고 10분간 천천히 교반하였다. 제조된 제형을 상

온에서 하루 동안 두었다. 로션 제형 제조 시 카보머를 제외하고, 수
상과 유상을 계량하여 약 70 °C 정도로 가열하였다. 그리고, 블렌더를 

사용하여 1분간 교반하면서 섞었다. 이후 카보머를 천천히 첨가하며 

블렌더로 추가 5분간 교반하였다. 이후 상온에서 하루 동안 두었다.

2.5. 분석 및 측정 

자외선 분광 스펙트럼은 Shimadzu UV 1200 분광기를 통해 얻어졌

다. 신규 보존제의 제타 전위는 ELSZ-2000 제타 전위 및 입자 사이즈 

분석기(Otsuka,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신규 보존제를 포함한 

용액의 표면 장력은 DST-30 수동형 표면장력분석계((주)SEO, 경기도, 
대한민국)로 측정하였다. 피렌법에서 형광은 Cary Eclipse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Agilent, CA, USA)를 이용하여 254 nm 파장을 갖

는 자외선을 excitation광으로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신규 보존제를 포

함한 화장품 제형의 분산 안정성은 LumiSizer 분산 및 입도 측정기

(LUM, Berlin, Germany)를 통해 분석하였다. 시료에 광을 조사하여 

투과(transmittance)된 빛의 양을 측정하면 분산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

여, 전체 제형의 분산 안정성을 파악한다. 

3. 결과 및 고찰

신규 보존제 분자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용

액 및 유화 거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와 연관되는 특성에 초점

을 두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분자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

다(Figure 2). 스펙트럼에서 보듯이 눈에 띄는 흡수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보존제의 분자 구조를 고려해볼 때, 
만약 신규 보존제 분자에 공명 구조가 발생할 경우 흡수 피크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보존제 LB의 

합성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신규 보존제 분자의 

제타 전위를 측정해 본 결과 약 33 mV가 얻어졌다. 이는, 신규 보존

제 분자에 존재하는 평균 전하가 약하게 양의 값을 갖는다는 의미이

다. 일반적으로, 제타 전위의 값이 ± 30 이상일 때 비교적 안정적인 

Table 1. Ingredient Composition of Essence Formulation Containing New Preservative (LB)

Aqueous Organic Addition

Ingredient Composition 
(g) Ingredient Composition 

(g) Ingredient Composition 
(g)

Water 78.00 Lavender oil  0.10 Silk aminoacid 0.50

EDTA 2Na  0.01 Geranium oil  0.10 Copper peptide 1.40

Allantoin  0.04 Rose oil  0.05

LB  1.00 HCO-60  0.60

Butylene glycol  3.00 Tocopherol acetate  0.20

Glycerin 15.00

Sum 97.05 Sum  1.05 Sum 1.90

Total 100.00

Table 2. Ingredient Composition of Lotion Formulation Containing New Preservative (LB)

Aqueous Organic Addition

Ingredient Composition 
(g) Ingredient Composition 

(g) Ingredient Composition 
(g)

Water 77.76 Cetearyl alcohol  0.50 Carbomer 0.12

Glycerin  5.00 Glyceryl stearate/PEG-100 strarate  1.00

Butylene glycol  5.00 Glyceryl stearate  1.00

L-arginine  0.12 Caprylic/capric triglyceride  3.00

LB  1.00 Squalane  5.00

Sorbitan stearate  0.50

Sum 88.88 Sum 11.00 Sum 0.12

Total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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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17]. 얻어진 제타 전위 값으로 유추해 

볼 때, LB 분자는 용액 속에서 비교적 전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분자의 응집 또는 침

전 현상은 약할 것으로 추론된다. 소수성 부분의 탄소 수가 12개이고, 
제타 전위가 콜로이드 상태를 이루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마이셀의 

형성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자세히 고찰될 것이다.
이어서 신규 보존제 분자를 포함한 수용액의 계면 장력을 농도 변

화에 따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Figure 3). 농도 변화에 따른 수용액

의 계면 장력 변화는 신규 보존제의 용액상 거동, 특히 마이셀 형성 

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규 보존제 분자의 농도가 증가

할 때, 이를 포함한 수용액의 계면 장력은 특정한 농도까지는 감소하

다 이후로는 비교적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농도가 0.01 mg/mL일 

경우 물의 계면 장력(72 mJ/m)과 매우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이후 

농도가 0.05 또는 0.1 mg/mL일 경우 낮아진 값을 나타내었고, 0.25 
mg/mL보다 높을 경우 유사한 값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 현상

은 수용액의 신규 보존제 농도가 0.25 mg/mL 근처에서 상당히 큰 변

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표면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다는 것은 LB 농도가 0.25 mg/mL 이상일 때 더 이상 수용액의 표면

에 LB 분자가 더 이상 추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해당 

농도 이상에서 마이셀이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규 보존제를 포함한 수용액의 계면 장

력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현상이 마이셀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렌법으로 형광의 변화를 검출

하였다. 피렌은 매우 소수성이 강한 염료 분자로 물에 거의 녹지 않으

며, 신규 보존제 분자가 수용액에 존재하더라도 마이셀이 형성되지 

않으면 용해도가 지극히 낮다. 반면, 신규 보존제 분자가 물에 녹아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피렌 분자들이 마이셀 속으로 들어가서 

응집하게 된다. 이렇게 응집된 분자들이 존재하는 용액을 형광으로 

분석하면 응집된 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광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변화한다. 우선, 자극 파장은 256 nm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이 실험에

서 주의 깊게 봐야하는 373, 384, 및 396 nm의 형광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신규 보존제 분자가 마이셀을 

형성하고, 도입된 피렌이 유효하게 마이셀 안으로 들어가면 위에 언

급된 373, 384, 및 396 nm의 형광 피크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373 nm와 384 nm 발광의 비율이 연관되어 변화한다. 이 변화양

상을 모니터함으로써 마이셀 형성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Figure 4(a)는 신규 보존제의 농도가 변화함에 따라 측정된 형광 스

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LB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373, 384, 및 396 
nm의 형광 피크 세기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다음

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피렌법을 통한 형광 측정을 위한 stock 용액 

제조 시 LB 농도가 높은 용액부터 제조하여 묽히는 방식으로 낮은 LB 
농도를 갖는 용액을 제조하므로, 피렌의 농도는 LB 농도가 높은 용액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피크의 상대적인 세기는 LB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이셀의 형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이셀이 형성되었을 때 마이셀 안쪽에 존재하는 

피렌에 의한 형광 발광 피크들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크의 세기보다는 피크들 간의 세기 비율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18]. 그 중에서도, 373 nm 형광 대비 384 nm 형광의 비율을 주요한 

지표로 인식하였고, 이 두 피크 간의 발광세기 비율을 계산하여 LB 농
도에 따라 표현하면 Figure 4b처럼 나타난다. 두 피크의 비율이 급격하

게 변화하는 지점 또는 영역에 마이셀이 생성되는 농도(CMC)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 피크 간의 세기 비

율이 LB 농도가 0.01 mg/mL일 때는 농도가 너무 낮아 정확한 값으로 

보기 어렵다. 농도가 0.05~0.1 mg/mL인 경우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0.5 

Figure 2. UV/Vis spectrum of new preservative molecule (LB). Figure 3. Surface tension of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LB as a 
function of LB concentration.

Figure 4. (a) Fluorescence spectra of pyrene in aqueous LB solution and (b) emission intensity ratio between 373 and 384 nm as a function of 
LB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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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L가 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이후부터 5 mg/mL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로부터 

0.5 mg/mL에서 어떠한 형태의 transition이 일어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이는 마이셀의 형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전 그림에서 

보여주는 계면 장력 측정 결과와 비교해 볼 때, 0.25~0.5 mg/mL 영역

에서 마이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피렌의 경우 자외선 영역에 형광 피크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수

성이 강하고 마이셀 용액에서도 마이셀로 유입되지 못하고 응집 현상

을 일으키는 경향도 있으므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형광을 나타내는 다

른 염료를 사용한 실험으로 추가로 분석해볼 필요성이 크다. 일례로, 
이온성 염료인 Fluorescein을 이용하여 형광 측정을 한 결과 528 nm 
발광 피크의 강도가 농도에 의존하였으며, pyrene을 사용한 경우와 비

슷한 농도 영역에서 발광 강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광산

란 실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규 보존제가 화장품에 도입되었을 때 어떠한 실용적인 효

용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측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표

적인 유기 용매인 벤젠(benzene)과 유지 성분인 대두유에 대한 유화력 

테스트를 Kimura & Rosano 방법을 개량하여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두 가지 유지 성분에 대한 신규 보존제의 유화력은 초기에 다

소 급한 감소 경향을 보여주나 12시간 이후부터 72시간까지 일정 범

위에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화력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지

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장품 제형 제조 시 

유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신규 보존제의 양을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증가시키거나 또는 유지 성분의 비율을 제어함으로서 극복

할 수 있다. 
신규 보존제가 제조된 화장품 제형의 분산 특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광투과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화장품의 제형은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낮은 점도를 갖는 대표 

제형으로 에센스를, 높은 점도를 지니는 대표 제형으로 로션을 선택하

였고, Table 1, 2에 제시된 성분을 조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였다. 이 

때 신규 보존제의 특성을 비교해 살펴보기 위해 보존제가 없는 제형, 
신규 보존제 대신 디올(diol)계 보존제의 대표 물질로 1,2-octanediol을 
포함한 제형을 함께 제조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6은 제조된 에센스 제형들의 광투과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림에서 보듯이 보존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형에서는 초기에 광

투과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신규 

보존제와 1,2-octanediol이 포함된 제형에서는 초기부터 매우 안정적

인 양상을 보이고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측정 원리를 고

려해 본다면 시간에 따른 투과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분산 안정성이 상

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존제를 투입한 제형

의 분산 안정성이 보존제가 없는 제형에 비해서 다소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후에는 투과도 변화량이 모두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투과도의 절대값은 보존제가 들어간 제형이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제형의 원천적인 탁도에 의해 발생하는 

값으로 분산 안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이
를 통해서 볼 때, 신규 보존제를 포함한 화장품 제형은 분산 안정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점도가 높은 제형에서 신규 보존제가 분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션 제형에 대한 측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Figure 7
에서 보듯이 보존제가 없는 제형의 경우 투과도 자체값도 매우 낮고, 
변화도 거의 없다. 이는 점도가 높은 제형이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 보존제가 포함된 제형의 경우 투과도가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며, 어느 시점(15 min)에서 다시 

급격히 증가하다 완만한 증가로 바뀌어 유지된다.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나, 신규 보존제가 로션 제형에 

투입되며 점도를 낮추는 효과를 일으켜 투과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옥탄디올을 포함한 제형의 경우 중간 형태를 보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천연성분으로부터 제조된 신규 보존제(laurimino 
bispropanediol)의 물성과 용액 거동 및 제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신규 보존제는 소수성 파트와 친수성 파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보존제를 포함한 수용액의 표면 장력의 변화를 신규 보존

제 농도를 변화시켜 측정하고 수용액을 피렌법으로 형광 분석한 결과 

Figure 5. Fraction of emulsifying volume of benzene and soybean oil 
with LB. 

Figure 6. Dispersion stability of cosmetic essence formulations containing
preservative in terms of light transmittance. 

Figure 7. Dispersion stability of cosmetic lotion formulations containing 
preservative in terms of light transmit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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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로서의 특성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고, 마이셀의 형성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었다. 한편, 유기 용매인 벤젠 및 유지 성분인 

대두유에 대한 유화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화장품 제형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신규 보존제를 포함한 실제 

화장품 제형을 제조하여 제형의 분산 안정성에 미치는 신규 보존제의 

영향을 고찰하여, 신규 보존제를 포함한 화장품 제형은 분산 안정성

이 보존제가 없는 제형보다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많이 사용되는 

보존제인 1,2-octanediol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규 

보존제의 특성, 거동, 활용성에 대한 후속 연구 및 관련 분야 향후 연

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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